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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정 윤 경**
,   박 혜 진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부모의 아동 정서에 대한 신념과 양육 행동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령 전기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 관련 신념 척도

(PBAF:Dunsmore & Karn, 2001)와 정서 표현 척도(EEQ: King & Emmons, 1990),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척도(CCNES :Eisenberg & Fabes, 1994)와 정서 이야기 수준을 측정하여그 관련성을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부모의 아동 정서 관련 신념은 정서언어, 발달적 준비성, 정

서적 유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의 네 가지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한국 부모는 정서적 유대에

대해 가장 높은 신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정서 표현에 대

한 신념이었다. 정서 관련 양육 행동 중에서도 정서 표현, 특히 긍정 정서 표현과 친밀감의 표현, 정서 이야

기 수준에서 부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 정서에 대한 신념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정서언어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지지적인정서 양육과 높은 관련

을 맺었으며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은 지지적인 정서 양육 뿐 아니라 부정정서 표현이나 최소화 같은 비

지지적 양육 행동과도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 정서 관련 양육 행동, 정서 표현,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 이야기

부모가 자녀의 정서와 그 발달에 대해 갖는 신

념은 자녀 양육 행동에 깊이 관여하며 아동의 정

서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신념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문화적 특성에 근거

하여 구성된다(Frankel & Roer-Bornstein, 1982;

Goodnow, 1988; Hess et al., 1980). 국내에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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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기저 하는 한국

고유의 부모 신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Nahm, 2006; Cervantes & Seo, 2005). 본 연구에

서는 한국 부모의 아동 정서발달과 관련된 신념과

양육 행동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정서와 그 발달에 관하여

고유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서

와 관련된 태도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Degotardi, Torr & Cross, 2008; Dix, 1991;

Dunsmore, Halberstadt & Perez-Riviera, 2009;

Dusnmore & Karn, 2001; Gottman, Katz &

Hooven, 1996; Harkness & Super, 1996; Rubin

& Chung, 2006). 가령,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표

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부모들은 스스로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Beck, Emery

& Greenberg, 1985), 자녀의 정서표현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 표현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가

슬픔, 분노 또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

험하고 표현할 때 이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함께

공감하며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야기

하도록 격려하여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명료하게 지각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유능하게 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반면 정서 표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자

녀의 분노는 부정적 의도나 불복종 또는 나쁜 성

격을 반영하며 자녀의 슬픔은 무능력과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믿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정적 정

서의 경험과 그 표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할 것이다(Gottman, Katz, &

Hooven, 1997). 또한 아동의 정서발달에 적극적으

로 관여하여 이를 직접 가르치고 언어화 하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들은 아이와 정서적 상호

작용을 보다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자녀의 정서

경험을 말로 표현하려 할 것이다(Cervantes &

Seo, 2005; Dunsmore & Karn, 2001, 2004).

이러한 자녀의 정서에 관한 부모의 신념과 생각

에 대하여 Gottman과 그 동료들은 상위 정서 철

학(meta emotion philosophy)으로 정의하고, 그것

이 자녀 양육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

의 사회 정서적 발달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체계화

하였다(Gottman, Katz, & Hooven, 1996; Katz,

Wilson, & Gottman, 1999). 이들은 크게 두 유형

의 대조되는 상위 정서 철학을 제안했다(Gottman,

et al., 1996). 정서 코칭 철학(emotion coaching

philosophy)은 자신과 자녀의 모든 정서 경험을 중

요하게 여기며 부정적인 정서라도 그 표현을 통해

부모 자녀 간에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정서

적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그 유능함을 교육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신념을 말한다. 반면 정

서 방임적 철학(emotion dismissing philosophy)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는 위험한 것으로 바로 제거해

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 근거하여 아동의 정서에 대

한 부모의 반응 유형을 구체적인 양육 행동으로

제시하고 이를 부모면접을 통해 검증하여 상위 인

지와 양육 행동간의 관련성을 밝혔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후 연구자들은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보

다 정교한 요인으로 구분 짓고 부모 양육 행동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Halberstadt, Thompson, Parker, & Dunsmore,

2008). Dunsmore 와 Karn(2001)은 이러한 아동

정서와 발달에 관한 부모의 신념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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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신념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 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Eaton,

Halberstadt, & McCool, 2001). 가령, 높은 정서언

어 신념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3-4살 아동의 정서

를 명명화하고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 스타일은 자녀의 정서이

해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인 정서신념과 상

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smore & Karn,

2001). 또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정서 상태를 구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정

서를 이해ㆍ명명화 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Dunn,

Brown, & Beardsall, 1991) 정서 관련 개념체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Hoffman(1983)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는 어머니는 유아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표

현하고 조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부

모와 정서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은 정서

단어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

를 유발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서와 정

서표현의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이렇듯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주요한부모 행동의

요인이지만 정서언어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행

동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정서에 대

한 자제와 통제를 중요시 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정서를 언어화 하는 것에 대하여 서양의 부모보다

낮은 신념을 가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자녀의 발달적 준비

(developmental readiness)에 대한 신념으로 이는

그들의 자녀가 정서적 대화나 정서 조절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이 또

한 정서에 대한 자녀 양육 행동과 관련을 맺는다.

가령, 자녀가 발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준

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믿는 어머니들은 정서적 소

통을 꺼려하거나 자녀의 정서 표현을 더욱 통제할

수 있다. 실제로 Dunsmore와 동료들의 연구(2001,

2004)는 어머니의 발달적 신념이 낮은 경우 자녀

들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향을 발견하

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발달적 신념이

자녀의 실제 연령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Dusnmore와 Karn(2001)의 척도를 사용하

여 한국의 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Cervantes

와 Seo(2005)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와 유교적 전통을 반영하는 정서표현의

자제(Emotional reserve)가 추가적 요인으로 발견

되었다.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은 부모가 자녀에

게 가깝게 느끼도록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으로 강하

게 연결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 간 친밀함을 주로

신체적 접촉(가령, 끌어 안아주기, 쓰다듬어 주기)

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서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념은 정서를 드

러내지 않거나 통제하고 억제 하는 것이 더 좋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정서를 부정적이고 위험

한 것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Yi, 1993)이

반영된 것으로 부정 정서의 표현에 대한 낮은 신

념, 즉, 부정 정서의 표현은 관계를 해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만든다는 신념이 포함된 것이

다(최해연,민경환, 2005).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

로 한 여러 연구들은 한국인이 자신의 욕구를 억

제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최상진, 김태연, 2001),

체면과 공손함을 중시하고 부정 정서의 표현을 억

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왔다(최상진,

1997).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 110 -

주지하는 바, 문화적 차이는 정서를 일으키는

사건, 그것이 경험되고 표현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는 또한 특정 문화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의 정

서에 대하여 갖는 신념과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Paidada, & Liew, 2001;

Harkness & Super, 1996) 또한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에 따라 심리학적 원리들은 서로 다르

게 기능할 수 있음으로(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한국이라

는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한국 부모들의 정서 관련

신념과 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부모들의 경우 전통적 유교 사상과 빠르게 유입되

는 서양의 교육 이론이 혼합된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의 아동 정서 관련 신념과 양육 특성을 나타

낼 것으로 여겨진다(Cho, Humble, Jeong, &

Petersen, 2011). 유교적 전통은 가족 응집성과 조

화 그리고 관계 내 위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의 정서 표현을 자중하고 억제하는 양식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서적 표현의 자제에 대

한 높은 신념을 발견한 Cervantes와 Seo(2005)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를 직접 비교한 Nahm(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 부모는 자녀와의 게임 중에 긍정

적인 정서 표현이 낮고 보다 지시적인 반응이 높

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서양 문화의 영향은 자신

의 정서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도록 한다(조긍호, 2007). 이와 같

은 정서와 정서 표현에 대하여 서로 대조되는 문

화적 영향력이 현재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혼재되

어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

들로부터 전통적 관점에 근거한 정서 관련 훈육을

받았지만 현재는 정서의 표현과 소통을 중시하는

서양 문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들이 현재 자녀의 정서 발달에 관하여 어떠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이 정

서와 관련된 부모 양육 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맺

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주제일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발달과 관련된 양육

행동으로 Eisenberg와 그의 동료들(1998)이 제안한

정서 표현,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반응 그리

고 정서 이야기하기를 다루었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먼저, 부모의 정서

표현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언어적⦁비언
어적 표현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패턴이나 스타

일을 의미하며(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적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침이 밝혀졌다. 가령,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

인 어머니의 걸음마기 아동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Cassidy,

Parke, Vygotsky, & Braungart, 1992; Denham,

1989),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

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관찰해온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조절하

는 첫 번째 수단으로 억제적 방략을 사용하였다.

학령기 아동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표현성과

학교에서 관찰된 아동의 정서적 균형이 정적으로

상관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 연구에서도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자녀의 정서 표현과 표현에 대한 갈등과 높은 관

련을 맺고 있음을 밝혀(Balswick & Avertt, 1977;

Halberstadt, 1986; 정윤경 박보은, 2010) 어머니

표현성의 지속적 영향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두 번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지지적 반응과

세 가지의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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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지지적 반응

은 자녀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감정표현의 격려, 자녀의 기분이 다시 회복되어 좋

아지도록 도와주는 정서 중심적 반응 그리고 자녀

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자극에 자녀가 대처하

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중심적 반응

을 포함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

모의 비지지적 반응으로는 자녀가 처한 상황의 심

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

서나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의 가치를 낮추는 최소

화 반응(minimization)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

에 대한 처벌적 반응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하여 부모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

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포함한다. 실제로 Eisenberg

와 Fabes는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는 12개 상황을

중심으로 한 척도를 구성하여 부모의 반응양식을

측정하여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적⦁사회적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높음을 제안하였다. 가령,

정서표현에 대하여 부모가 지지적인 경우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

되고 공감 능력 또한 높았으나(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자신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비

지지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자녀들은 정

서 반응을 숨기고 높은 정서적 각성 상태에 있으

며 쉽게 안정되지 못하며(Buck, 1984;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갈

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보였다(노지

영, 정윤경, 2010).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비지지

적 반응 중 처벌적인 반응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최소화 반응은 회피대처와 관련

되어 있으며(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 자신의 스트

레스를 드러내는 반응은 아동의 사고 억제, 우울,

불안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마지막으로 Eisenberg(1998) 등이 제안한 부모

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은 정서적 대화로서 부모

자녀 간 정서적 경험과 이를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부모-자녀 간 대화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

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전달하고 정서적 경

험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규칙과 가치를 전달한다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Malatesta & Haviland, 1985). 가령, 부모는 자녀에

게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하여 이야

기 해보도록 격려하여 정교한 정서 개념을 발달시

키며, 특정 감정을 일으키는 자녀의 귀인양식을 강

화 또는 억제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는 어머니에게

자신과 타인의 정서 경험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언어로 표현하고 교환함으로써 정서에 대

해 보다 명시적 표상을 갖고 의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몇몇 연구결과들은 어머니가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자녀도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 하며(Dunn,

Bretherton, & Munn, 1987), 정서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뿐 아니라 정서적 이해 및 감정 조망 능력

이 높았음을 나타냈다. 나아가 정서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는 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정서

관련 양육행동으로 부모의 정서에 대한 신념 및

가치와 높은 관련을 맺음을 주장하고 있다

(Eisenberg et al., 1998).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자녀 정서발달과 관련

된 신념과 양육행동을 비교하여 현대 사회 아버지

의 양육특성 또한 밝히고자 하였다. 부모의 성별은

자녀의 정서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여

성은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정서적으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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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King & Emmons, 1990) 정서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Wheeler & Nezleck, 1977), 남자

보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한다(Block,

1983). 또한 실제 양육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버

지 보다 긍정적인 정서와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하

고 정서적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Garner,

Robertson, & Smith, 1997), 자녀에게 정서표현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Fivush,

Gray, & Fromhoff, 1987; 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 Kuebli & Fivush,

1992).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서양 문화의 영향에 따

라 정서 관련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어왔다(송순, 송희옥, 2003;송하나, 2006;

함인희, 1997). 현대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상호작

용하는 빈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자녀들과

의 친밀한 유대를 통해 아버지로서의 만족감을 느

낀다고 보고되었다(Geiger, 1996; Pruett, 2000). 또

한 국내외 연구들은 아버지의 역할이 아동의 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령, 아버지

가 놀이 상황에서 자녀가 보이는 부정 정서에 대

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자녀들은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성이 낮으며(Carson & Parke,

1996), 아버지가 자녀의 정서를 통제하는 자녀들

은 어머니가 통제하는 자녀들보다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밝혔다(McDowell, &

Parke,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기저하는 아버지의 신념이나 믿음을

직접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분은 한국의 문화를 구성하는 하위 차

원으로 반드시 비교되어야 하는 집단이다. 또한

부모 비교는 빠르게 유입되는 서양의 영향에 두

집단이 어떻게 반응하여 변화하는지를 밝혀줄 흥

미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

동 정서발달 관련 신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

서 관련 양육 행동을 밝혀 부모 양육 행동의 개인

차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 부모의 아동의 정서발달과 관련된

양육 신념 및 양육 행동은 어떠한가?

둘째, 정서발달 관련 신념과 양육 행동에서 어

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의 정서에 대한 신념은 정서 발달 관

련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에서 5세 아동 부·모 7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2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부모의 성별은 남자가 164명, 여자가

248명이었다.

측정도구

정서표현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

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고 하정(1997)

이 번안한 정서표현척도(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사용하였

다. 원 척도는 상황에 상관 없이 정서 표현에 대한

실제 표현 수준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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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앞에 ‘자녀에게’라는 상황을 제시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실제 표현 수준

을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Likert 식 7점 척도

(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 친밀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친밀 정서 표

현은 .73, 부정적 정서 표현은 .67, 긍정적 정서표

현은 .68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양식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Fabe,

Eisenberg와 Bernzwing(1990)이 개발한 CCNES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김희정(199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

하였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

게 되는 12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지지적 반응은 표

현의 격려반응,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

응의 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며, 비지지적 반응

은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

응의 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된다. 총 6개의 하위

범주는 각각 12문항씩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에서 정서표현 격려(.82), 정서

중심적 반응(.81), 문제 중심적 반응(.80)을 포함

한 지지적 반응은 적절하게 나타났으나 처벌 반응

(.66), 최소화 반응(.63),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53)

을 포함한 비지지적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었다*.

정서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Dunsmore와 Karn(2001)이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고식 질

문지(Parent' Beliefs About Feelings

Questionnaire : PBAF)를 Jeong & Cho(2011)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6점 척도

로 이루어져있다. Dunsmore와 Karn(2001)은 정서

언어신념(문항 예: 자녀가 화났을 경우, 나는 그

기분을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

려준다.)과 발달적 준비성에 대한 신념(문항 예: 내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분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어리다)의 두

범주와 이후 Seo와 Cervantes(2005)에 의해 추가

된 정서적 유대(문항 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

녀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와 정서표현의 자제(문항 예 : 부모는 자녀가 슬픔

을 느끼거나 걱정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

어서는 안된다)를 포함하여 4 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 이민자들

을 대상으로 하여 확증된 4개의 하위 범주가 한국

거주 부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

하여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얻었다(CFI=

.904, RMSEA= .071). 각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는 각각 정서언어 신념 .65, 발달적 준비성 신념

.68,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 .78, 그리고 정서표

현에 대한 신념은 .64이다.

* 이는 본 척도에서 부모 개인이 본 척도에서 제시한 12개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비지지적 반응을 보임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후 연구에서 상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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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동 정서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

정서 이야기하기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하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자신과 자녀의 정서 경험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를 6점 척도 상(1=전혀 안한다, 6=매

우 자주한다)에 표기 하도록 하였다.

결 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 정서 관련 신념

부모의 성별에 따른 정서관련 양육신념의 하위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표1에

제시되었다. 정서발달 신념에서 각 하위 차원에 대

한 한국 부모의 신념이 어떠한 양태를 나타나는가

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 성별(2) * 정서 신념 하

위 영역(4)을 변인으로 2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신념이 아버지의 신념보

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F(1, 404)= 3.01, p

= .08, 정서 신념의 하위 영역 간 차이가 유의미

하였다, F(3, 1212) = 458.74, p <.01. 신념의 하위

차원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 검증으

로 Sheffē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았으며 발달적 준비성에 대한 신념

이 가장 낮았고 그 사이에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

과 정서 언어에 대한 신념이 나타났다. 하위 영역

별로 부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 유대나

발달적 준비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p = .064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드러냈다, p< .01.* (그림1)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의 정서발달 관련 양

육 행동

정서발달 관련 부모의 양육 행동 중 정서 표현

수준이 부모의 성별과, 정서 유형에 따라 어떠한지

를 검증하기 위하여 2원 변량 분석(부모*정서유형)

을 실시하였다(표1). 그 결과,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표현 수준을 보였으

며, F(1, 404) = 14.19, p<.01, 정서표현의 영역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F(2, 808) = 113.77, p <.01.

사후검증(Sheffē test) 결과 친밀감의 표현이 긍정,

부정 정서의 표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부모 간 차이는 긍정 표현(p<.01)과 친밀감

(p<.05)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정 정서

표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서 한국의 부모들은 비지지적 반응보다는 지지적

반응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404) = 508.35, p<.01, 부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 Cervantes 와 Seo(2005)의에서 정서적 자제(emotional reserve)로 범주화한 문항들 즉, 정서 표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묻는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

록 정서 표현에 대하여 높은 신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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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모의 정서 표현 수준

않았다. 이를 다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지적 반응에서는 부모 모두

정서표현에 대한 격려와 정서 중심적 반응보다는

문제 중심적 반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808) = 341.81, p<.01, 비지지적 반응에서는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 반응보다는 최소화 반응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 808) =

368.78, p<.01.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유형 중 스트

레스 반응에서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5.

마지막으로 자녀와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양적분

석이 가능한 문항 ‘자녀와 자기 자신의 정서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아이의 정서 경험에 대한 이

야기를 얼마나 자주 나누는가’의 반응에 대한 부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아버지 모

두 자신의 정서 경험 보다는 아이의 정서 경험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 했으며, F(1, 404) =

185.12, p<.01,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두 유형에서

더 많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04)

= 25.61, p <.01.

부모의 아동 정서에 대한 신념과 정서 관련

양육 행동 간의 관계

아동 정서관련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어머니와 아버지 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구

분하여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집단 모두 정서 관련 신념 중 정

서언어에 대한 신념은 긍정 정서(어머니: =.409

p<.01, 아버지:=.468, p<.01)와 친밀감 표현(어머

니: =390, p<.01, 아버지:=.365 p<.01), 모든 유

형의 지지적 반응, 그리고 정서 대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s <.05). 반면 정서언어에 대

한 신념은 아동의 부정정서에 대한 처벌 반응(어

머니: =-.140 p<.05, 아버지:=-.355 p<.01)과

스트레스 반응(어머니:=-.213 p<.01, 아버

지:=-.210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

냈다. 아동의 발달적 준비성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정서표현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정서표현에서

만 관련성을 나타냈으며(=.212 p<.01) 부정정서

에 대한 반응 영역에서는 처벌(어머니: =-.158,

p<.05, 아버지:=-.246, p<.01)과 스트레스 반응

(어머니: =-.196, p<.01, 아버지:=-.194, p<.05)

과 부적 관련성을 보였고 정서 이야기하기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적 유대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와 아버지의 긍정 정서(어머니: =.360, p<.01, 아

버지:=.430, p<.01), 부정 정서(어머니:=.174,

p<.05, 아버지:=.163, p<.05), 친밀감 표현(어머니:

=.491, p<.01, 아버지:=.529, p<.01)과 모두 유

의미한 정적관계를 드러냈다. 이는 또한 아동의 부

정적 정서에 대한 모든 지지적 반응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p<.01). 한편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처벌반응(어머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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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M(SD)

어머니

M(SD)
t

정서발달 관련

신념

정서언어 4.14(.57) 4.23(.56) 1.85†

발달적 준비성 2.87(.23) 2.86(.24) .82

정서적 유대 4.93(.84) 4.96(.69) .74

정서표현 3.93(.62) 4.25(.62) 4.99**

정서 표현

긍정정서표현 4.69(.73) 5.02(.76) 4.27**

친밀정서표현 5.11(1.03) 5.33(.99) 1.70

부정정서표현 4.32(.97) 4.45(.77) 1.58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표현의 격려 3.12(0.48) 3.80(.57) 1.93†

정서중심적 반응 3.21(.45) 3.23(.44) .58

문제중심적 반응 3.70(.48) 3.36(.45) .86

처벌 2.45(.46) 2.51(.43) 1.24

최소화 2.54(.42) 2.62(.38) .26

스트레스 2.45(.41) 3.09(.42) 2.77*

정서 이야기
부모 경험 이야기 2.96(.76) 3.23(.91) 3.11**

아동 경험 이야기 3.47(.92) 4.02(1.02) 5.46**
†p < .1, *p < .05, **p <.01

표1. 부모의 아동 정서에 관한 신념과 정서 관련 양육 행동 

p<.05, 아버지:=-.197, p<.05)과 스트레스 반응

(어머니: =-.192, p<.01, 아버지,=-.201,

p<.05),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아버

지의 최소화 반응과는 정적 상관을 드러냈다

(=.192, p<.05).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긍정정서(어머

니:=.433, p<.01, 아버지:=.451, p<.01), 친밀감

표현(어머니: =.362, p<.01, 아버지:=.309,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중, 정서 표현의 격려는

(어머니, =.191, p<.01, 아버지, =.172, p<.05 모

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 중심적 반응

(=.163, p<.01)과 문제 중심적 반응(=.251,

p<.01)은 어머니의 경우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처벌(=-.168, p<.01)과 스트레스 반응

(=-.136, p<.05)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만 유의미

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은

본인 경험 이야기하기(어머니, =.197, p<.05, 아

버지, =.163 p<.05)와 아동 정서 이야기하기(어

머니: =.159, p<.05, 아버지:=.195, p<.05)와 유

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 발달과 관련된

신념들이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맺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 발달과 관련된 각각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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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발달 관련 신념

정서.언어 발달적 준비 정서적 유대 정서표현

정

서

관

련

양

육

행

동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정서

표현

긍정정서 .468** .409** .212** .057 .430** .360** .451** .433**

부정정서 .127 .123 .065 .021 .163* .174* .022 .024

친밀정서 .365** .390** .003 .033 .529** .491** .309** .362**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표현 격려 .381** .411** .093 .116 .318** .229** .172* .191**

정서중심적 반응 .361** .443** .155 .041 .510** .372** .016 .163**

문제 중심적 반응 .411** .469** .098 .112 .463** .367** .140 .251**

처벌 -.355** -.140* -.246** -.158* -.197* -.158* -.081 -.168**

최소화 -.041 .023 .038 -.047 .192* .055 .026 -.010

스트레스 -.210** -.213** -.194* -.196** -.201* -.192** .032 -.136*

정서

이야기

본인 경험 이야기 .159* .217** .024 .055 .175* .050 .163* .197*

아동 경험 이야기 .227** .351*** .076 .041 .261** .238** .195* .159*

**p < .01. *p < .05

표2. 부모별 정서 발달에 대한 신념과 정서 관련 양육 행동 간의 상관관계

육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위의 상관분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본 회귀분석에서는 어머

니, 아버지집단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긍정 정서 표현에 대해

서는 정서 표현(β = .287, p<.01), 정서 언어(β =

.258, p<.01),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β =.101,

p<.05)이, 부정정서표현에 대해서는 정서적 유대

에 대한 신념(β = .122, p<.05)이, 친밀 정서 표현

에 대해서는 정서적 유대(β = .398, p<.01), 정서

언어(β = .196, p<.01)와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β 

= .103, p<.05)이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부정 정

서에 대한 반응 중, 정서 표현격려는 정서언어(β 

= .333, p<.01)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β =

.146, p<.05)이, 정서 중심적 반응에 대해서는 정

서 언어(β = .333, p<.01)와 정서 표현에 대한 신

념(β = .247, p<.01)이, 문제 중심적 반응에는 정

서 언어(β = .379, p <.01), 정서 표현(β = .181,

p< .1), 정서 유대(β = .153, p<.01)에 대한 신념

이 영향을 미쳤다. 처벌 반응에는 발달적 준비(β 

= -.151, p<.05)와 정서 언어(β =-.109, p<.1)가

영향을 미쳤으며, 최소화 반응에는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β = .158, p<.05)이 스트레스 반응에는

발달적 준비(β =-.165, p< .01), 정서유대(β 

=-.157, p<.05)와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β =

-.101, p<.1)이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정서 이야기하기에는 정서언어(β = .233, p<.01)

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β = .205, p<.01)이 가

족 정서 이야기하기에도 정서표현(β = .201,

p<.01)과 정서 언어에 대한 신념(β = .169, p<.01)

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 118 -

정서관련
양육행동

독립변인
(신념) β t

adjusted

R2 F

정
서

표
현

긍정
정서

정서표현 .287 4.85**

.268 36.76
**정서언어 .258 4.83**

정서유대 .101 1.84*

부정
정서

정서유대 .122 1.86* .033 3.41
**

친밀
정서

정서유대 .398 6.95**

.286 40.19
**정서언어 .196 3.71**

정서표현 .103 2.30*

부
정

정
서

표
현

에

대
한

반
응

정서

표현

격려

정서언어 .333 5.88**
.178

27.76
**

정서표현 .146 2.33*

정서

중심

정서언어 .333 5.76**
.229 31.08

**정서표현 .247 4.53**

문제

중심

정서언어 .379 5.19**

.261 35.38
**정서표현 .181 3.04**

정서유대 .153 2.63**

처벌
발달적준비 -.151 -2.96*

.283 8.73**
정서언어 -.109 -1.82

†

최소화 정서유대 .158 2.35* .138 2.12*

스트

레스

발달적준비 -.165 -3.24**

.275 8.24**정서유대 -.157 -2.41*

정서언어 -.101 -1.68
†

정
서

이
야
기

아이
이야기

정서언어 .233 3.99**
.130 14.93

**정서표현 .205 3.18**

가족
이야기

정서표현 .201 3.00**
.064 6.87

**정서언어 .169 2.80**

`†p< .1, *p< .05, **p <.01

표 3. 정서발달관련 신념에 따른 정서관련양육 행동

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는 부모 자신이 아동의 정서와 그 발달

에 대하여 갖는 신념이 부모의 양육 행동을 형성

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내적 가치는 자신이 속한

문화적 특성과 관련을 맺음을 가정하고 한국 부모

들의 아동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정서발달과 관

련된 양육 행동을 밝히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

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부모들의 아동 정서 관련 신념은 정

서언어에 대한 신념, 발달적 준비성에 대한 신념,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이는 서양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Cervantes와 Seo(2005)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었다. 네 영역 중 한국의 부모들은 모두 정서

적 유대, 즉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것의 중

요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념을 드러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환경에

서 허물없음과 다정함을 주고받는 한국문화의 고

유의 정서(김기범, 2009)와 가족 성원이 ‘개인’으로

구분되기보단 ‘우리’라는 정서적 관계로 밀접히 연

결되어 있는 한국 고유의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Kim, Kim & Kelley, 2006). 실

제로 가족 내 정서 표현 중에서 친밀정서의 표현

수준이 가장 높은 결과 또한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한다.

반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대한 준비 정도에서

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신념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는 아직

정서적 경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타인과 적절

히 소통하기에는 어리다 믿으며 아직은 강한 정서

적 경험이나 직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믿음은 부모와 자녀 사

이의 경계가 거의 없는 정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화하여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 태

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자

녀의 발달적 준비성이 낮다고 믿는 부모들이 정서

적 유대의 중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특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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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였다.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에서 부모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정서 표현과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에서

부모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정서표

현에 대한 신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정서 표현에 대한 중요성

을 훨씬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념의 차

이를 반영하듯,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긍정 정서

의 표현 수준이 낮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표현의 수준이 더 높고(Broady &

Hall, 2000; Garner, Robertson, & Smith, 1997; 송

하나, 2006;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정서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다(Buck, 1984; Hall, 1984;

Knapp, 1978; Noller, 2001)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

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낮은 정서 표현이 정서를 경험하는 강도나 빈도

차이뿐 아니라 (Averill, 1982; Kring & Gordon,

1998; Larsen & Diener, 1987), 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 때문임을 제안하는 것

이다.

정서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실제로 어

머니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 경험이나 아이의

정서 경험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더 자주 이야기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한국 사

회에서 정서적 발달에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중요

시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더 큰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서양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서양의 어머니 또한 아버지

보다 자녀의 정서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로도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arside & Klies-Dougan, 2002), 서양의 아버지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수용하기보다 회피하

거나 축소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cElwain, Halberstadt & Volling,

2007). 요컨대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 교육에 대하

여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낮은 수준의 관여를 보이

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정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서적 양육 행동의 중

요함을 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

Kuebli & Fivush, 1992).

정서와 관련된 양육 행동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

면 정서 표현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두 친밀 정서

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신념과 일맥상통하는 결

과이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

응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비지지적 반응보다는 지

지적 반응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양의 연구와도 유사하다(Cho, Jeong, &

Petersen, 2011). 이를 다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

적 반응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지적 반

응에서는 부모 모두 문제 중심적 반응 수준이 가

장 높았으며 비지지적 반응에서는 최소화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부모들이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려하기 보다는 유발 사건이나 아이 문

제에 초점을 두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하여 부모 반응의

일관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척도의 문제

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 정

서의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부모의 반응 양식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조심스럽게 추측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O’'Neal과 Magai

(2005)은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나 이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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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척도를 적용하여 정서 유형과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자

녀와 정서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높은 수준임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

지보다 절대적으로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정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어머니가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아버

지의 심리적 태도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다

음과 같이 정서 신념과 행동 간의 관련성이 유의

미하였다.

먼저 부모의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높은 수준의 정서 표현과 보다 잦은

정서 이야기 나누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또한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도 관

련이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정서언어에 대

한 중요성을 높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도와주며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부모의 정서언어 신념은 처벌과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인 전략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실제로 아동의 부정 정서 표현에 대하여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이를 조절하도록 도

와주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

어는 부모 자녀를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

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서언어에 관련된

신념은 부모의 바람직한 정서 양육 행동에 기저하

는 인지적 측면으로 정서적 유능성 발달과 밀접하

게 관련된 부모의 특성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의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어머

니 아버지의 긍정 정서와 친밀정서의 표현 수준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태도

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자녀와 정서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과도 관련이 높

았다. 반면 부모의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자신

의 부정정서를 표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

는 부정정서 표현에는 정서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 뿐 아니라 부정정서 표현이 자녀에게 미치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최해연,민경환,

2005). 한편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 집단

에서는 정서 중심적 반응이나 문제 중심적 반응과

관련을 맺었지만 아버지 집단에서는 관련이 없었

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이

자신의 정서 표현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 표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태도에도 영향이 미치나 아

버지의 경우는 표현을 허락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만 관여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세 번째, 한국 부모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

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

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

념은 친밀감이나 긍정 정서 뿐 아니라 부정 정서

표현과도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서

적으로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부모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드러

나는 독특한 형태의 관련성으로서 강한 정서적 경

험으로 묶여 있는 가족은 집단 내 부정적 정서라

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이와 함께 고려해야할 또 다른 점은 부모의 부정

정서 표현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다. 즉, 부모의 솔직한 표현은 그것이 긍정 정서이

든 부정 정서이든 자녀가 정서 표현과 관련된 지

식과 신념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다. 본 연구

에서 이러한 주장을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국

내외의 몇몇 연구들은 실제로 가정 내 부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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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서 표현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고 공격성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공감 수준이

높고 정서 표현이 자유로움을 밝히고 있다(정윤경,

박보은, 2010; 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Davis & Cummings, 199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과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높은 관련성은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믿는

부모들이 자신의 정서 표현을 통해 자녀가 정서

조절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지식을 암묵적으로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유대감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이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최소화 반

응을 보다 많이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부정적 정

서에 대한 최소화 반응은 자녀를 스트레스에서 벗

어나게 해주려는 부모의 일시적인 배려일 수 있지

만 표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이

다. 자녀와의 친밀한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믿는 아

버지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를 축소하거나 전환

시켜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Gottman 등(1996)이 제

안한 정서 방임적 철학(emotion dismissing

philosophy)과도 일맥상통하는 양육 방식으로 궁극

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로 바

람직하다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녀의 부정 정서

표현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 범주 중 가장 높은 수

준을 보인 것이 최소화이고 정서적 신념 중 가장

높은 범주는 정서적 유대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 갖는 역기

능적 반응이 최소화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유대에 대

한 신념이 대체적으로 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가령,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처벌이나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낮았으며, 아이와 정서 이야기 하는 수준이 높았

다. 이는 따듯하면서도 예의를 존중하고 엄격한 가

르침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고유한 태

도를 반영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정서와 관련된 양

육과 신념은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되어

야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Greenfield &

Suzuki, 1998).

마지막으로 발달적 준비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

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다루고 배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믿는 경우

자녀를 덜 통제하고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양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Dunsmore & Karn, 2001). 단지 처벌과 스트레스

반응과 부적 상관을, 아버지의 긍정 정서 표현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부모들이 양육 행동은 자녀의 발달적 수준에 대한

믿음보다 정서적 표현이나 언어적 소통의 중요성

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다. 더불어 이는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적 발

달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제를 중시하는

전통적 관점과 표현과 소통을 중시하는 서구의 영

향이 공존하는 맥락에서 부모들이 어떠한 신념과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었다. 한국의 부

모들은 여전히 정서적 유대를 높이 여기면서도 정

서의 표현과 언어적 소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검

증한 것이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아동 정

서발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실제 양육 행동과

관련을 맺음을 검증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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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갖는 인지적 신념이 아동 정서발달과 관

련된 양육 행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확인하여(Degotardi & Cross, 2008;

Dusnmore & Karn, 2001; Gottman, Katz &

Hooven, 1997; Harkness & Super, 1996;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Rubin &

Chung, 2006), 긍정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행동 전

략 뿐 아니라 정서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설문에 의한 자기 보고로 두 변인

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간 대화를 직접 관찰

한 실제 양육 태도의 점검을 통해 보다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서관련 신념들을 추가

적으로 탐색하고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가령, 부정적 정서의 가치, 자녀에게 정

서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부모 자녀의 관계의 중요성과 같은 다른 범주의

신념 또한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지적

변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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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arent's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 and Emotion related Parenting

Yoonkyung Jeong, Hyejin Park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Korean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arents’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To these ends, both par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al beliefs about feelings, parents’ own emotional expression, coping

strategies for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nd emotion talk. Our results showed that Korean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include beliefs about emotional language, developmental

readiness, emotional bonding, and emotion expression. Beliefs about emotional bonding are the highest,

and gender (mother vs. father) differences are the largest in terms of beliefs about emotion expression.

Our results also revealed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positive and intimate emotions and the

frequency of emotion talk with their children. Finally, we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d their parenting behavior in both parents.

Keywords: parental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 emotion related parenting. emotion expression,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emotion talk




